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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특별한 안전을 하는 쌍용자동차의 3인방

안전하면안전관리자를중심으로근로자의안전을증진시키는것이일반적인생각

이다. 그러나이러한일반적인생각을무색하게할정도로특별한안전을하는사람들이

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산업안전실장이홍섭, 안전부장김재 , 17년의안전베테랑환

경안전팀의백창현차장이쌍용자동차에서특별한안전을하는3인방이다.

그어느회사에서도노동조합은안전에 해관여는하지만직장동료의안전을위해

파트너가되어실질적인안전을추구하는곳은보기힘들다. 그러나이곳쌍용자동차는

3인방을중심으로특별한안전을하고있어제4호로소개코자한다.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 이홍섭
안전은사후관리도중요하지만사전에재해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이홍섭실장은발로

뛰면서근로자의입장에서근로자에게먼저다가가애로사항을해결하는적극적인인물이다. 지난해에는1,700여건의

문제점을해결할정도로메가톤급활동을한다.

“안전제일”은다른모든현장에적용되는데, 안전에 한정보도모두가공유하여함께해결한다면쌍용자동차는타

사보다도, 선진외국보다도쾌적하고안전한일터가될수있다고포부를가지고있다.

환경안전팀 백창현 차장
84년에입사하여안전업무만14년을수행한베타랑중의한사람인백창현차장은항상노동조합과근로자의눈높이

에맞춰생각하고, 안전을지원하다보니힘들다는것을느끼지않는다는긍정적인사고를지닌인물이다.

탁상공론이아닌현장에들어가발로뛰어현장의문제점을밝힌다.

안전은현상태에서안주해서는않되며, 지속적으로발전해야한다고주장하는백창현차장은안전에 해서는관심

이중요하다고한다. 이는곧쌍용자동차의안전수준이선진국수준의System을갖추기위한디딤돌이될것이라고하며,

“우리는현실에안주하는안전은하지않을것이며, 노∙사가함께선진수준의안전을실현할것”이라고강조한다.

노동조합 김재 안전부장
처음에는연구소에서근무를하다노동조합안전부장을역임하고있는김재 안전부장은항상카메라를들고다니

는부지런한인물이다. 항상현장에서의문제점을카메라로촬 하여문제점과해결방안을환경안전팀에게제안한다.

환경안전팀에서는이러는김재 안전부장을반긴다.

안전은부지런하게현장을발로뛰지않으면안전을보장받을수없다고하는김재 안전부장은오늘도카메라를들

고근로자의안전을위해현장으로나선다.

특별한 안전인 3인방은 현장을 발
로뛰면서직장동료의안전을지키는
닮은꼴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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